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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작가인이우환은일본현대미술을주도했던미술그룹인모노하(物派)에속해활동한그룹의이론적기수였다.

그는 <만남의현상학적서설> 등의비평문을통해서구미술일변도로진행되어왔던일본미술에대해동양적사고를

접목시켜서구의미학과의변별성을구현해내었다. 그의작업은사물과지각(知覺)의문제에대해다양한질문을하

고있는데, 서구모더니즘의형식주의나주체와대상의이분법을통한사물로서의작품의본질을규명하는대신사물

과주체가현상학적만남을통해작품을이해하려는입장을가진다. 대상을주체의인식에종속시키려는서구의합리

주의적사고방식에대해주체와대상이신체를통한현상학적만남을통해완성되며, 작품역시사물이신체를통한

예기치않은만남을통해이루어진다는주장이다. 그의작업은 1970년대초·중반한국화단의모노크롬(단색조) 회화

와오브제미술등에지대한영향을미친바있으며, 종래한국현대미술이보여온서구양식적차용의차원을넘어서

는서구현대미술에대한인식론적단서를제공하기도하였다.

<현상과지각>이란제목의이작품은이우환의초기대표작중하나인데, 바닥에깔린대형유리위에돌이얹혀져

있다. 바닥에떨어진돌의충격에의해유리에생성된심한균열이그형식적특성이다. 이런정황은관념적인차원의

일상적인돌과유리와는달리, 작가의행위라는신체를통한대상과의직접적만남이만들어낸예기치않았던정황이

다. 유리나돌이라는물질로서의관념을넘어사물의현상에대한지각을통해세계와의직접적인만남이제기되고있

다. 또한사물과주체, 사물과사물의만남사이에놓인장소성과관계의항들을통해세계의본질에접하고자하는직

관적태도가구현되어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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